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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�b�s�t�r�a�c�t �I

�A �S�t�u�d�y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 �A�b�o�u�t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

�S�e�o �W�o�o�n�g �. �S�o�n�g �J�e�o�n�g�-�m�o

�D�e�p�!�. 이 �O�r�i�e 미 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G�r�a�d�u�a�t�e �S�c�h ∞ �I �o�f �W�o�o�s�u�k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

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i�s �a �i�m�p�o�r�t�a�n�t �c�o�n�c�e�p�t �w�i�t�h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. �A�f�t�e�r �s�t�u�d�y�i�n�g �a�b�o�u�t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o�f �f�o�u�r

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s�, �I �c�a�n �g�e�t �a �c�o�n�c�l�u�s�i�o�n

�I�t �i�s �s�u�m�m�a�r�i�z�e�d �a�s �f�o�l�l�o�w�s�.

�1�. �I�n �T�a�e�y�a�n�g�i�n�( 太陽 �A�) �a�n�d �T�a�e�u�m�i�n�( 太陰 �A�)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c�a�n �b�e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b�y �s�y�m�p�t�O�m �o�f �K�i�e�k�j�i�k�i�(氣쨌之氣 �)�, �a�n�d

�c�a�n �b�e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b�y �s�y�m�p�t�O�m �o�f �S�u�e�k�j�i�k�i�( 水被之氣 �) �i�n �S�o�e�u�m�i�n�(�j�; 陰 �A�) �a�n�d �S�o�y�a�n�g�i�n�( 少陽시

�2�.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o�f �S�o�e�u�m�i�n�( 少陰 �A�) �i�s �a �e�x�p�r�e�s�s�i�o�n �o�f �s�t�r�e�n�g�t�h �o�r �w�e�a�k�n�e�s�s �o�f �B�i�j�a�n�g�( 牌훌 �)

�3�.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o�f �S�o�y�a�n�g�i�n�( 少陽 �A�) �i�s �a �e�x�p�r�e�s�s�i�o�n �o�f �K�a�n�g�e�u�m�( 降陰 �) �a�n�d �Y�a�n�g�y�a�k�( 陽꿇�)

�4�. �S�w�e�a�t�i�n�g �o�f �T�a�e�u�m�i�n�( 太陰 �A�) �i�s �a �e�x�p�r�e�s�s�i�o�n �o�f �P�a�e�j�a�n�g�( 師흩�) ’

�s �f�u�n�c�t�i�o�n

�I�. 績 뚫

정확한 체질의 판정은 四象體質臨똥의 기본이자

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�. 체질구분에는 여러

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보면적으로 體型과

性情 �, 음식의 기호나 홉寒의 여부 둥에 대한 問該 �,
또는 뿔該에 의존하고 있다�, 그러나 체질의학을 만

든 李濟馬 역시 아와 같은 방법만으로 인간올 네가

지 체질로 완벽하게 나누기 힘둠올 인식하였으며�,
결국 病證을 파악하여 이를 참고함으로써 완벽한

체질의 구분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

말하였다 �I�)�.

四象體質病證의 특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

반적인 기존 韓홈學에서 病證속의 단순한 일개 증

상에 속하는 것들이 病證파악의 핵심요소가 되는

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�. 예를 들어 少陽 �A 훌熱、便閒

證의 便秘나 少陰 �A 太陰 �. �I�.↓陰證의 �i�1�!�!�: 훌훌와 같은

것들올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중상에 대

한 분석은 體質病證 파악에 중요하며 아울러 體質

뻐�l定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

�1�) 홍순용�, 이을호 �: 四象훌훌團훌 �. 서율 �, 앵립출판 �, �p�.�1�4�2�, �1�9�9�2�.
‘�A物形容 仔細商룰 再三推移 如有迷뿔則 參효病짧 明見無
疑 �f�!�:�, 後 파以用훌 最不可흉忽而 -貼훌 誤짧重病險짧 �-�f�t��
훌 必殺 �A��

�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채질의학과
교신저자 �: 서웅 주소�)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�2가 ’번지우석대한방영웬 �T�e�l�) �0�6�3�-�2�2�0�-�8�6�6�7 �E�-�m�a�i�l�) �w�e�s�t�!�!�o�m�@ 뼈�l�o�o�.�c�o�.�k�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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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서 웅 외 �I�: 용 �;�f�O�i�l 협한 四훌훌훌的 �:�f�J�� �-

發 �i�f�2�) 은 東 � 西洋뽑學間의 기본 이론 차이가 많

은 價念으로 東洋훌훌學에서는病證把握에 심도있게

활용하고 있으며 �, 또한 기존 韓홈學과 四象體質홈學

과의 기본관점 차이가 큰 擔念이기도 하다 �.

이에 필자는 病證把握의 핵심증상들 중에서 ‘發

�i�f ’에 대해 考察해 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病證에

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를 통하여 體質켠 �l別의 參考

자료로 이용해 보고자 한다

�I�I �. 本 뚫

『東홉壽世保元 �J 의 체질별 病證論의 내용을 ‘發

�i�f ’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少陰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
�A�. 太陽�A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�w�, 東醫홉世保元草

本卷』에있는 내용올 따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證

治뿔學에서 말하는 규의 정의와 病理的 發 �i�f 에 해

당하는 自규 � 짧 �i�f�. 亡陽에 관한 내용을 �r 東훌훌寶

廳�a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�.

�1�. 얹存 韓훌홉에서의 훌훌��
『東훌훌홉 �t�i�t 保元ι어�l 는 많은 기존 醫書들의 내용이

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「東醫寶鍵�4 어�l 수록된 내용

을 재인용한 것이다 �. 따라서 發 �i�f 에 대한 짧治훌훌學

的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�F東置寶鍵 �a 의 내용을

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

있을 것이다�. 發 �i�f 의 정의 및 病理的인 發규의 형태

로 �1�3 �i�f 과 짧 �i�f�, 亡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

보았다 �.

�1 �) 훌규의 정의

�* 內經日心옳 �i�f 又日陽加於陰謂之 �i�f 釋日陽氣 �t 훌
陰能固之則짧而옳 �i�f 又日陽之‘퓨而天地之雨名之 �3�)

�* 賢 �!�f�f�l�A 心뚫규�4�)�< 難經〉
�,�. �i�f 者心之被心動則楊然而 �i�f 出 �5�)�< 훌훌鍵〉

�2�) 여기서 밀빠는 ‘發�i�f ’은 한방 치료법의 하나인 發 �i�f 홉을 의
미하는 것이 아니라 生理的 �, 病理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
태의 ‘규出’을말한다 發 �i�f�� 올 의미할 경우에는 별도의 셜
명을�- 첨가하기로 한다

�3�) 許浚 束훌寶용을�, 서용 �, 남산당 �, �p�.�1�2�3�. �1�9�9�4

�4�) 김정찬 �.�, 經譯釋�, 서올 �, 정담 �, �p�. �1�6�9�, �1�9�9�3
‘뽑主隱 入 �l�I�f���n�r�, �A�o�C�; 、옳�i�f�,�A 牌옳월 �. �A�N뻐烏뼈�.�A 自월흉 ”

�5�) 뿔信 古今홈훌 �, 江西省 �,�i�l 西科學技術出版社 �. �p�. �1�8�8�. �1�9�9�0
‘夫 �i�f 者 �, 心之陳也 心動則 �f�f�i�l�f�f�i�I�f�& ‘而 �i�f 出也

�* 心옳君火牌몹屬土此짧熱相훌옳 �i�f 明쫓又如짧中
燒酒若非楊火黨薰則不能成규被也�6�)�< 正傳〉

�2�) 病훌的 활규

�(�1�) ���; 千

�* 담 �i�f 者無時而級 �i않然出動則짧甚屬陽虛몹氣之所
司也治法효補陽調몹�7�)�< 正傳〉

�* 靈樞日衛氣者所以 �J�J�E�i�j 훌理司開랩者衛氣虛則陳理

輝開圖無司而 �i�f 多훗 �8�)

�* 內經日 �i�f 出偏펴使�A偏結�9�)

�* 多 �i�f 身軟者떻、也心主熱牌主짧휩熱相짧如地之薰氣
옳쫓雨혔露효調衛楊玉홈風散몹熱者二 �i�t 楊 �l이〈入門〉

�(�2�) 짧牙

�* 內經日賢病者寢 �i�f 出 �1홈風註日寢 �i�f 者짧 �i�f 也成無
己日짧 �i�f 者睡中 �i�f 出覺則止 �i�l�i �1�1�)

�* 짧 �i�f 者陳中通身如洛뿔來方知屬陰虛榮血之所主
也宜補陰降火 �1�2�)�< 正傳〉

�* 앓 �i�f 乃陰虛血虛有火也當歸六黃楊甚妙又四物場
�(方見血門�)加知母黃챔 �� 氣虛 �1�1�1�1 參끼�t�J 훌훌 �1�3�)�< 꺼心〉

�(�3�) �L陽 �1�4�)

�* 凡 �i�f 多不止謂之亡陽又규不得出亦謂之亡陽如心

�6�) 盧쨌 홈學正뼈 �, 서울 �, 成輔社 �. �p�.�2 ’ �9�, �1�9�8�6�.
‘心뚫왈火主熱 �, 牌몹屬土主뭘 �, 헐熱相뺑뽑 �i�f 明훗 亦如地之
뭘氣 �, 홉혈累而上升 �, 其天氣若不下降 �, 則不能成짧며也 又如
�f�t�a 中燒酒 �, 若非짧火짧빼 �, �I�I�I�J 不能成 �i�t 彼也 夫各흩 �t해�E令 �A
出 �i�f�. 獨心與牌몹主월熱 �, 乃.햄‘司耳

”

�7�) 盧뺑 � 前챔홉 �. �p�p�.�2�S�9�-�2�6�0�, �1�9�8�6�.
�8�) 페北홈學院 훌樞經 �� 團下 �)�. ���t 京 �.�A 民衛生出版社 �. �p�. �4�9�,

�1�9�8�2 本흩第四十 �t 의 내용에 ‘衝氣者 �, 所以圖分肉 �, 充皮홉 �,

配陳理 �, 러關슴者也”라는 내용이 나오나 �j 二記한 東홈훌훌 내
용의 全文이 그대로 나온 부분은 찾지 못함

�9�) 王 �<�*�: 新編 賣帝內經素問 �, 서율 �, 大星文化뼈 �. �p�.�1�8�, �1�9�9�4
生氣通天論에 나온 내용으로 주석을 보연 ‘夫�A之身 常偏 �i�f
出而따뼈者 久久偏뼈 半身不훌”라 하였다 �.

�1�0�) 李없 新 �� ��훌註홉學�A門 �(下 �)�, 서울 �, 大몽文化 �n�. �p�.�2�6�9�,
�1�9�9�4�. 짧病 뾰類의 �i�f 부분에 기재된 내용임

�I�I�) 王�* 前獨핍 �, �p�.�1�6�7

藏氣 �� 時꿇에 나온 내용으로
‘

빼�g 身重 ���i�f�!�f�j�l 홉凰 ’이

라하였다�.
�1�2�) 廣뺑 �: 홉�I�)�f 협홈 �, �p�.�2�S�8

�1�3�) 朱꿇후 新編 꺼짧心 �i�t�; 附願하 �)�. 서울 �, 大星文化 �n�, �p�. �6�7�3�,
�1�9�9�3

�1�4�) 홈學�A門의 내용올 인용한 것으로 되 있어 홈文을 찾아 보
았으나 東홉홈훌에 기재된 原文 그대로는 찾지 못하였고

가장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곳을 다음 뼈홉들의 내용에 기
재하여 놓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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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채질의학회지 재 �1�2 권 왜 �2효 �:�m�J �-

훔 �8혜煩面좁 �R홉關者難治色黃手足溫者可治 �1�5�)�< 入門〉

�* 凡 �i�f 編不止則륨陽脫�t 故謂之亡陽其身必冷多成
揮寒홍 �1�6�)�< 入門〉

�* 凡發 �i�f 過多則陽盧不固 �i�f 出多則律被�t 而小便難
四股者諸陽之本被脫者骨屬屆 �1�f�t�! 不利是以四股狗急‘桂

技附子陽主之 �1�7�)�< 入門〉

�2�. �I�i�' 東홉훌世保元』
�1�) 少陰�A

發 �i�f 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病證으로 少

陰 �A 表病인 흩흉狂�,�t�: 陽 病證이 있다�. 少陰�A의 病

證은 陽寒論 六經病훌훌의 여섯 가지 중 少陽經證을

제외한 다섯 病證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�1�8�) 像狂 �,

亡陽證에 해당하는 陽寒 病證으로는 太陽病과 陽明

病이 해당된다 �. 李濟馬는 太陽病과 陽明病의 전변과

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張 �{뿌景과는 판이하게 다

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올 정리해 보연 다

음과같다 �.

�(�1�) 陽明病에 대한 견해

『陽寒論』에 의하면 陽明病은 크게 太陽陽明 �, 正

陽陽明 �, 少陽陽明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病이 陽

明病으로 傳變되기 전 발원지에 따라서 나눈 것으

로 太陽病에서 屬變되면 太陽陽明 �, 陽明經 자체에서

聊로 뼈移된 경우를 正陽陽明 �, 少陽經에서 뺑移된

경우를 少陽陽明이라 칭한 것이다 �1�9�)�. 따라서 이외에

도 太陰陽明 �, 戰陰陽明 �, 少陰陽明이 나타나며 『陽寒

꿇』에간략한 언급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

될 점은 陽明病의 형성이 대부분 각 病證들의 誤治 �,

즉 잘못된 �i�f�, 만 �, 下 三法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대

부분이며 이러한 誤治가 개개인의 체질적 차이를

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李濟馬가 생각한 것 같

다 �.
李濟馬는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太陽陽明올

牌約이라 하고 正陽陽明�, 少陽陽明올 똑같이 몹家實

로 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�, 張件景은 이 두 病

�1�5�) 李월 �: 홉�i�j뽑홉 �, �p�.�4�3�.

�1�6�) 李월 上揚홉 �, �p�.�4�3�.

�1�7�) 후월 前섭훌홉�, �p�.�3�0�.

�1�8�) 송일영 외 �l ’인 �: 四象훌學 �, 서율 �, 집문당 �, �p�.�I�4�4�, �1�9�9�7�.

�1�9�) 채인식 �: 없寒훌譯옳 �, 서울 �, 고운사 �, �p�p�.�1�4�2�-�1�4�3�, �1�9�8�7

證이 서로 진행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

李濟馬는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太陽病에서부터

이미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病證이라 하

였다�.�2�0�)

�(�2�) 훌狂과 �t 陽

앞서 �(�1�) 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太陽病에서 陽明病

으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李濟馬는 少陰 �A의 表病의

주를 이루는 흉狂과 亡陽證을 파악해 내었다 �. 이 두

病證의 구분에 있어서 發 �i�f 의 여부는 중요한 단서

가 되는 것으로 훌病인 太陰證 �, 少陰證의 경우와 마

찬가지로 盧寶의 구분이 있음올 명확히 하였다 �2�1�)�.

『東�g훌훌훌 �1�!�!�: 保元』을 근거로 하여 흉狂과 �t 陽證의

病機를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�.

�@ 病機

�(�5�)�. 狂證

少陰 �A의 �g뿔局陽氣가 寒 �%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

데 賢局陽氣가 �%氣에 의해 훨格됨으로써 直升하여

牌局에 연접하지 못하고 勝脫에 훌용縮되어생긴다 �2�2�)�.

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 陽明病

몹家實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陽寒 太

陽病 下薰훌血의 病證에서 그 病機를 유추해 볼 수

있다�.

�(�Q�t�: 陽짧

『東톨훌훌흥世保元』에亡陽證의 病機를 언급한 부분

을 정리해보연 다음과 같다 �2�3�)�.

�* �i�f 多�t 陽

�* 少陰�A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適則 煩熱

而 �i�f 多也 此之謂 亡陽病也

�* 亡陽者 陽不上升而 反홉下降則 �t 陽也

�* 陰盛格陽於上則 陽옳陰柳 不能上升於뼈隔 下陽

�2�0�) 홍순용 �, 이올호 � 홉�i�j 뽑홉 �, �p�p�.�1�6�7�-�1�6�8�.
‘�?�&‘ 牌約 �g 牌約也 몹家�.�1�1�1 뽑家 �.�i�I�z�'�i�! 훨有其病 先 �g 牌約
而 �� 至於몹家.之理 �J�I�l�l 몹家 �.�I�J�! ￥約 二病 如陰짧之太陰
少陰病 ���.�3�l 狀 顧 �?�&‘不同 自太짧病 表짧因在빠 已뽑兩路
分양 元不뼈合

�n

�2�1�) 聊註 �1�8�) 내용 융照 �.

�2�2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�m훌홉 �, �p�.�1�5�4
‘張�{후景所홉 下흙血짧 ���p �;�;陰�A 牌局陽氣 옳寒�!�J�I�I 所홉�j�q�J 而
뽑局陽氣 옳 �!�f�f�i 所홈 不能直升훌接於牌局 �I�I�U 홈勝麻之짧 �i�I�z�"

�2�3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�.�' 上없홉
�, �p�.�2�6�0�.

�- �5�8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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初짧 表證因在而;n;A如狂

中짧 陽明病몹家�不更衣

末짧 陽明病뼈熱狂言微R힘直JiJl

亡陽

初꿇 太陽病發熱惡寒ffi3出

中證 陽明病不惡寒反惡헛Iff덤出

末짧 陽明病發熱한다

�- 서 웅 외 �1 �: �D�;�f�O�I�l 훤한 四훌훌훌的 考훌 �-

大陽而 外適勝脫故 背表煩熱而 �i�f 出也 煩熱而 �i�f 出
者 非陽盛也 此 所謂〈內永外행〉 陽將亡之싸也

�t 陽은 한마디로 말하면 陰盛格陽의 상태로 陰氣

가 지나치게 편성되어 陰陽이 서로 훨格되어 敗陽

이 뼈隔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도리어 大陽局으로

下뼈하여 勝脫으로 外週하는 현상이다 �. 그 결과로

煩熱이 생기면서 퓨出이 생기는 것이다 �. 따라서 이

때 생기는 열은 陽盛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陽氣

가 소멸되려 하는 정조이다 �.

�(�2�)�f�i�E 狀
聚狂 �,�t�: 陽의 증상을 初 �, 中 �, 末證으로 나누어 정

리된 부분올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�.

表 �1�. 톨狂 �,�r�:�: 陽의 初 �, 中 �, 末證에 따른 효狀

�(�3�) 기타 �F東훌뚫世保元』어 �l 언급된 少陰 �A 發규에

대한 내용�2�4�)

�*
�I↓뻗용�A病候 自�i�f 不出則 牌不弱也 大便秘操則

핍實 �m
�* 亡陽病證 非但 觀於규也 必 觀於小便多少也 若

小便淸利而 自�i�f 出則 牌約病也 此險證也 小便 �i�J�f�; 、做
而 自 �i�f 出則 陽明病 發熱 �i�f 多也 �l比危證也 然、少陽

�/ ＼ 裡熱證 太陰 �A 表熱設 亦有 �i�f 多而 小便 �i�J�f�; 짧者
宜察之 不可誤藥

�* 뽑家實病 其始활 �i�f 不出 不悲寒 但惡、熱而其病

훌危則 �i짧然 微 �i�f 出 漸熱也 �i없쩍、微규出 湖熱者 表

寒振發之力 永 �i홉故也 띔�i홉之候也 牌約病 其始휠 �i�f

�2�4�) 홍순용 �, 이올호 �; 前園펼 �, �p�p�.�1�5�9�, �1�6�9�, �1�8�5�,�2�0�8�,�2�0�9�,�2�1�0�,

�2�6�1

自出 不惡寒而 其病훌危則 發熱 �i�f 多而 惡寒也 發

熱 �i�f 多而 惡寒者 裡熱據支之勢 �E뚫故也 牌總之候也

�2�) 少陽�A

少陽�A은 한마디로 火�, 熱의 病證으로 병변이 신

속한 것이 특정이다 �. 생리적으로 陽熱이 많은 체질

이므로 그 에너지의 조절을 위해 發 �i�f 이 어느 정도

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病證상에서는 發 �i�f 이
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�.

少陽�A病證論에 發 �i�f 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으나

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�.�2�5�)�.

�* 論日 少陽�A病 無꿇表훌病 手足掌心 有 �i�f 則 病

解 手足쏟心 不 �f�f 則 雖全體皆 �f�f 而 病不解

�* 少陽�A病 �-�8 消利 陰氣下降 手足掌心先 �f�f 則
病必愈也

�* 三陽合病 頭痛面뚫 讀語遺 �J�J�j�( 中外없熱 �1�3 �i�f 煩

�i홈 뼈痛身重 白虎揚主之

�* 몹熱證 大便 三賣夜不通而 �f�f 出則 淸陽將홉而

危境也

�* 王好古日 -童子 엄맹至童 앓‘�f�f�{�:�; 年 諸藥不效

�i�j���W�-�n 뭘散三日 病 �E

�* 論日 少陽 �A 大陽淸陽 快足於몹 充益於頭面四

股則
‘�R必不出也

上記한 原文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�.
少陽陽風證에 여러 번 發 �i�f 을 시켜야 낫는다고

하고 켜체防敗毒散�, 뼈防導 �i�J�f�; 散 �, 체防협白散을 써야

한다고 하였는데 �2�6�) 여기서 發 �i�f 의 의미는 上記한

내용에 근거하연 결국 表部의 陰氣를 하강시키는

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�. 훌證을 크게 뼈隔熱證 �,

陰虛證으로 나누었을 때 地黃白虎楊올 쓰는 것으로

되있는 白虎楊證에 있어서 自�i�f 煩뼈의 증상이 나타

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地黃白虎楊은 대변상태를

중요시 하여 發 �i�f 은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

보인다 �2�7�)�. 그러나 이러한 少陽�A 멀熱의 상태에서

�2�5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�. 上협홉 �, �p�p�.�2�5�1�, �2�6�1�, �2�7�1�, �2�8�0�, �2�8�1�.

�2�6�) 홍순용�, 이을-호 홉�I�i 뼈혈 �, �p�.�2�5�1�.
“ �y陽�A陽寒病 有再痛三痛發 �f�f 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
而再痛發 �f�f 三痛發 �f�f 也 �.�.�. 無꿇初痛再痛三痛 用혐防敗훌散
或휴피防갱�h�J�; 散힘防휩白散 �.�.�.

�2�7�) 홍순용�, 이을호 �:�1�:�. 뽑홉 �, �p�.�2�7�3�.

�5�9 �-



�- 사싱째질의학회지 재 �1�2 권 채 �2호 �2�X�X�J �-

대변이 三日 이상 안 나오연서 �i�f 出하면 淸陽之氣

가 소실되는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�.
또한 少陽�A 上消의 설명에 있어서 少陽 �A의 大

陽 淸陽之氣가 몹를 충족시켜 頭面四股에 충실하면

퓨不出한다고 하였고 少陽 �A의 퓨 또한 陽氣가 꿇

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

�3�) 太陰�A

太陰�A에 있어서 퓨出은 뼈 �, 뽑院之氣가 잘 발현

되어 呼散之氣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현상으로

보고 있다 �. 太陰�A을 寒 �, 熱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

평상시에는 熱太陰 �A에 해당하는 사랍들이 多규하

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으나 실제로 病證에 있

어서는 寒太陰 �A에 주로 나타나는 太陰 �A 表證에

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올 알 수 있다�.
太陰 �A의 몹院쫓寒表寒證은 대부분 長感、病에 대

한 기술인데 그 내용올 보면 發 �i�f 에 대한 상세한

기술올 살펴볼 수 있다 �.

�(�1�) 長感病

寒廠을 주로 하는 전영성질환의 일종으로
‘

�4�0 日

痛’이라고도 하는데 寒廠한 것이 �4�-�) 일 되었는데 發

熱하면서 이마에만 가볍게 땅이 나면서 풀리지 않

는 경우를 말한다 �. 發 �i�f 의 형태와 부위가 病證파악

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되있다

�C�D 病擬

평소 노심초사한 후에 뿜院之氣가 쇠약해져 表局

이 허박하므로써 外部寒 �%를 이기지 못하고 寒�%에
둘러싸여 생기는 것으로 �, 正쩨가 相爭하는데 外�%가
강하고 표氣가 약한 현상이다�2�8�)

�@ 發 �i�f 의 위치 및 성상

長感病의 病證파악에서 發 �i�f 의 위치는 중요한 의

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있는데 �, 병이 풀려감에 따라

發 �i�f 의 부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�. 내용을 정리

‘홉日 少陽 �A훌熱病 地黃白 �d�l 楊 뿔뿔몇 而用之홈 必훌於
大便之通不通也 �"

�2�8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홉�I�i 園홉 �, �p�.�3�1�8
‘此꿇 直委 勞心뽕얻之餘 뿜 �J�£�i�t 혔弱而 表局盧훌 不廣寒而

外훌寒 �!�f�f�i 所圍 正�%相爭之形努 훌廣主꿇 �.�.�.

하연 다음과 같다 �2�9�)�.

�* 論日 此謂之鷹者 但惡寒不發熱之謂也 非手足戰

遊之謂也 太陰�A 陽寒表證 寒鷹四표日後 發熱者 重

證也 此證 發熱 其 �i�f 必自髮際而 始通於願�t 又 數

日 後 §홍熱、而 眉훌通 �I�f 又 數日後 發熱而 顧 �t 通 �I�f
又 數日後 發熱而 협願通 �I�f 又 數日後 發熱而 뼈題

通 �i�f 也而 題上之 �i�f 數次而後 �i훌於眉援 眉援之 �i�f 數
次而後 �j훌於顧上 顧上之 �i�f 數次而後 �i훌於합願 層願

之 �i�f 不過-次而 直逢於뼈題쫓 此證 首尾幾近 二十

日 凡 寒鷹六 �t 次而後 病解也 此證 洛謂之 長感、病

凡 太陰�A病 先銀上眉援 有 �I�f 而 -퓨病不解 屬 �I�f 病
解者 名日 長感病

�* 大凡 太陰 �A�l�f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

뼈題間而 病解也

요약하면 �, 長感病이 풀려감에 따라 耳後高骨 �, 髮

際 �, 願上 �, 眉흉 �, 觀 �1�:�:�, 톱願 �,
�"
뻐廳의 순서로 發 �I�f 이

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
또한 發퓨이 되더라도 上記部位에 나지 않고 背

部 後面으로 머리 아래쪽으로 땀이 나는 것은 버證

이라 하였고 全面에 땀이 나더라도 通규 始發處인

耳後 高骨에서 不 �i�f 하면 死證이라 하였다 �3�0�)

한편 發‘�R의 형태에 대한 기술올 보연 다음과

같다 �.
正꿇�%弱의 ���i�f 은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땀이

기장알처럽 땀이 굵고 발열올 조금 오래 하다가 들

어가는 경우이고 �, 땅방울이 적으며 방울지지 않고

흐르며 바로 들어가연 正弱�%彈의 규出이다 �3�1�)

�4�) 太홈�A

發 �I�f 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四象病證을

水뤘之氣病證과 氣被之氣病證으로 나누어 셜영하고

�2�9�) 홍순용�, 이올호 �: 上뼈홉 �. �p�p�.�3�1�7�, �3�1�9
�3�0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�. 前뽑휩 �. �p�.�3�1�9�.

“太陰�A 背部後面 自�� 以下 有퓨而 面部 髮際以下 不 �i�f 者
빼짧也 全面 皆有 �i�f 而 耳門 �l�i�. 右 不 �i�f 훌 死짧也 �.�.�. �

�3�1�) 홍순용 �, 이을호 上뽑뽑 �. �p�. �3�1�9
‘太陰 �A�i�f 無홉짧�t 眉훌上짧�l�:�i�f 出如쫓함 發熱稍久而還
�A者 正꿇재�\�� ���i�f 也 �i�f 出如微함 或 �U�t�-�i 쩍無함 �/튜時而還�A

者 표���$�� 훌 非 ���i�f 也
”

�- �6�0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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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�3�2�)�.

�* 水웠 納於몹而 牌衛之 出於大陽而 賢衛之 牌뽑

者 出納水뤘之府庫而 法옳補협者也

�* 氣被 呼於띔院而 �8뻐衛之 吸於小陽而 �8주衛之 뼈

�!�I�f 者 呼吸氣條之門戶而 法뚫進退者 �t�Q�.

�3�. �w東홈훌世保元四훌草本卷』
『東훌훌홉世保元四象草本卷』은 �r 東醫흡世保元』 저

술 이전의 草鎬로 추정되는 醫書로 �, 李濟馬의 나이

�4�0 세 후반과 �5�0 세 초반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짐작

하고 있다 �3�3�)�. 이 책의 ‘卷之二 � 病짧’의 내용 중 發

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�.

�1 �) 뽑훌볍 �g훌 �5�f 과 훗病有훌훌�3�4�)

太陽太陰身體多 �f�f 則無病 �, �z�f�f�a�l�J 有病 �, 少陽少陰
身體 �z�1�1�' 則無病 �, 多규則有病�.

�2�) 뻐質별 옳病�a훌 훌규메 의한 예후 판볍 �3�5�)

少�f 옳 �A之急‘病欲古其吉 �1�;�& 則 �, 當視於 �A中 �z�f�f 不 �f�f
也�. 少陽�A之急病欲 �� 其吉 �1�;�& 則 �, 當視於�1�M 外之 �f�f 不
규 �t�Q�. 太陰�A之急病欲古其놈 �1�;�& 則 �, 當視於觀上�z�f�f 不
�f�f�t�Q�.�. 太陽�A之急病欲古其솜 �1�;�& 則 �, 當視於外賢之 �f�f 不
�f�f 也

�3�) 짧質벌 病中 여�l후 울효�3�6�)

少陰 �A病中雄 �!�i�f�: 叫呼 �, 喜欲冷水則 �, 其病雖重終當

效也

少陽�A病中 �t�t�f 홈安靜稍稍進食者則 �, 其病雖重終當
效也 �.
太陰�A病中身월有규則 �, 其病雖重終當效也 �.

太陽 �A病中뼈痛利뺀者 �, 其病雖重終當效也 �,

�4�) 太짧�A 활규과 病꿇의 울때 �3�7�>

太陰 �A急、病身冷而全體四映없大 �f�f 者危證也 但身

�3�2�) 홍순용�, 이을호 �:�1�: 뼈혈 �, �p�.�3�6�6

�3�3�) 李홈쩔 �, 末-炳 東뽑뚫世保元四象草本卷의 뽑誌쩔的 �I�i�I�f
究 �, 四象홉짧會誌 �1�1�(�1�) �: �6�3�- η �, �1�9�9�9

�3�4�) 金逢來 �: 東홉홉世保 �5�t 훌橋 �, 서울�, 정당 �, �p�.�6�O�, �1�9�9�9

�3�5�) 金逢來 上휩별 �, �p�. �6�0

�3�6�) 金찮來 �. 上園홉 �. �p�. �6�1
�3�7�) 金逢來 上園않 �p�. �6�1

溫而頂顧項背次第得 �f�f 者솜 �%也 �. 太陰之 �f�f�, 始於頂者
可喜也�. 中於顧者免危也 �. 終於背者病愈也 �.

�5�) 기티�3�8�)

�(�1�)

少陰�A頭痛發熱病�, 病則病也 �, 比之冷뺀則輕효也 �.

少陽�A願痛補病 �, 病則病也 �, 比之 �f�f 孩則輕효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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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3�)

太陰之執證若有可疑則 �, 當러子六빠之緊長 �, 少陽

�A之執證若有可疑則 �, 當 �� 於夜睡之 ���f�f 也 �, 少陰之執

證쭈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 �, 太陽之執證쭈居軟食

如常而有時有就�n區 �i뾰 �.

�(�4�)

太陰�A運氣病표六日 �, 片 �f�f 不出則 �, 熊體不可不用 �,

少陽�A運氣病二뿔夜�, 大便不通則 �,�t�t 邊不可不用 �, 少

陰�A運氣病�t 日 內 �,�A 中不 �f�f 則 �, 桂흉不可不用 �, 又少

陰�A乾홉亂面色뺨좁而上下不通則 �,�� 豆不可不用 �, 太

陰 �A語靜微低而腦題姐塞則�,�}�l�\ 善不可不用 �, 少陽 �A�f�t
毒紅함遍體煩操而不寧則 �, 石쩔不可不用 �.

�(�5�)

張때景所論陽寒病 �: 太陽陽風證 �, 陽明大實大滿證

及三陰證皆�C↓陰�A運氣病也 �, 少陽半表半훌효及陽明熱

�f�i�E 皆少陽�A運氣病也 �, 太陽陽風빠緊無 �f�f�. 之證많太陰 �A
훌훌常外感也 �.

�(�6�)

視古方之用 �A흉子外感則 �,�A 흉有補中善表之力可

知也�.
視古方之用黃훈子虛규則 �, 黃훈有固中實表之力可

知也�.
視古方之用官桂子훌珍則 �, 官桂有빠中達表之力可

知也�.

�3�8�) 金逢來 �: 上獨홉 �, �p�p�. �6�3�, �6�6�, �6�7�, �6�9�, �7�1

�- �6�1 �-



�- 사상채질의학회지 재 �1�2 권 재 �2효 �2�0�0�J �-

視古方之用附子子陰효뺀협則 �, 附子有透冷빠火達

表之刀可知也�, 皆四藥補藥而했表功 �.

�I�I�I�. 홉括 및 걱톰察

發 �i�f 은 생리 �, 병리적으로 혼히 볼 수 있는 증상

이나 서양의학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중요시

하지는 않는 것 같으며 체온조절과 노폐물 배설올

위한 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올 뿐이다 �. 인체는 끊

임없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 이의 수지균형올

맞추기 위해 �, 즉 체온올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

표를 통한 복사 �, 대류 �, 증발 �, 전도 등의 물리적인 기

전올 동원하고 있으며 發 �i�f 은 이중 薰發에 의한 조

절기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�3�9�)�.

정상체온은 개인에 따라 �n�: 정도까지도 차이가

난다고 하며 하루 중의 변동폭 또한 �I�t�: 에 이르며

감정적 흥분에 의해서도 �3�8 �"�C이상으로 상승할 수

있디�-�1�0�)�. 이러한 사실은 四象짧學的인 관점에서 보연

體質에 따라 에너지 생산과 소모의 정도가 달라질

수 있올 것이라는 사고를 충분히 가능하게 해준다�.

즉 �, 陽熱하면서 陰被이 충분한 體質은 생리적으로

發 �i�f 이 많고 �, 陰冷하거나 陰被이 부족한 체질은 적

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�.

李濟馬는 四象�A辦證論에서 체질판정의 어려움

을 인정하였고 �, 완전한 體質컴�l別을 위해서는 반드시

病證을 參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四象病證의

특징은 病證별로 특이한 중상이 수반되는 것으로

되어 있어서 證治臨
�'�*
에서 증후의 일부로 인식되던

것들이 病證을 결정하는 단서로 이용되고 있는 것

이다 �. 예를 들어 �, 少陽 �A�t�:�. 陰證의 �i�1�!�f�: 힘나 훌熱便閒

證의 便秘와 같은 것이며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

는 發퓨 역시 病證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

로 사료된다 �.

필자는 發 �i�f 에 대한 四象홈學的인 考察에 앞서

일반적인 韓홈學에서의 發규의 정의 및 病理的 發

�i�f 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연

�3�9�) 성호경 �, 김기환 �. 생리학�, 서울�, 의학출판사 �. �p�p�. �3�4�5�-�3�5�5�.

�1�9�9�7�.
�4�0�) 성호경 �, 김기환 �:�-�1 揚뽑 �. �p�. �3�4�9

다음과 같다�.
韓홈學에서 �i�f 은 陽氣가 陰에 더해져 생기는 것

으로 陰이 견고할 때 陽氣가 相博하연 짧짧되어 �i�f
이 된다고 하였으며 �, 자연현상 중 비에 비유하기도

하였다�. 병리적으로는 주로 흉熱을 꿇하였으며 장부

중에서는 여러 장기와의 연관성이 설명되어 있으나

주로 ι、과관련하여 설명된 부분이 많아 보인다 �. 서
양의학에서처럽 노폐물의 배셜이나 체온조절의 기

능을 직접적으로 셜명하는 부분올 찾아볼 수 없었

으나 發퓨올 통해 인체 내부의 陰陽虛實을 판별하

고 훌略의 病을 찾아내는 것들은 보다 고차원적인

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�.
『東훌훌寶훌』의 律被篇을 정리해 보연 病理的인 發

�i�f 의 형태로 텀 �i�f 과 짧 �i�f�, �t�:�. 陽으로 �, 그 외 부위별

로 頭 �i�f�. 心 �i�f�. 手足 �i�f�, 陰 �i�f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

타 血 �i�f�, 黃 �i�f�, 야협風으로 나눌 수 있었다 �0�4�1�)�. 여기서

덤규과 亡陽의 病理는 �C↓陰�A의 病證으로 §규은

少陽 �A의 病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

며 �, 李濟馬는 이 내용의 일부를 직접 『東톨훌훌�1�!�!�: 保

元』에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�.
정리하연 �, 韓훌學에서 �i�f 은 陰分이 충분할 때 陽

熱의 作用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�, 六氣的으로는 뭘

熱에 의해 주로 나타나며 홉뼈로는 주로 心과 관련

이 있다�. 다양한 發�i�f 형태를 보이며 이중 일부는

四象醫쩔的 發 �f�f 에 대한 生理 �, 病理的인 기초를 형

성한 것으로 보인다

그러연 �, 四象體質홈學에서는 發 �f�f 을 어떻게 정의

하고 있으며�, 각 체질에 있어서 生理 �, 病理的으로

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�? 이에 필자는 본론

에서
�F東홈휩世保元』과 �r 東홈휩世保元四象草本卷 �J

의 내용을 發 �i�f 을 중심으로 考察해 보았다 �.
먼저 『東�g훌훌훌世保元 �a을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하

여 少陰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 �A�. 太陽�A의 순서로 분석

해 보고 다음에 『東훌훌홉�1�!�!�: 保元四象草本卷￡의 내용

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�.
少陰�A은 일반적인 體質컴�I�m�l�] 問該에서 發 �i�f 에 의

해 氣力이 저하되며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

생각되어지고 있으며 �, 또한 發 �i�f 현상 역시 드물게

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체질이다 �. 그러나

�4�1�) 許浚 � 홉���t 홉협 �. �p�p�. �1�2�3�-�1�2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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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통념은 證治홉學에서 말하는 氣虛�, 구체적으
로 말하면 衛氣虛證과 �1�'�1�\ 융�A 病證올 동일시함으로

써 나타난 사고로 생각되며 �, 또한 『東홈醫世保元』

四象�A 辦證論의 太陰�A과 少陰�A 엠�l別法�4�2�) 내용에

너무 의존하여 나타난 생각으로 보인다 �. 따라서

전적으로 맞는 이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

같다
�r東醫홉世保元』을 정리해 본 결과 少陰 �A의 表짧

病證中 表病證은 發 �i�T 有無에 의해 病證을 구분할

정도로 發 �i�T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�, 짧

病證 또한 비슷한 病理段階를 가지고 있어서 少陰

�A病證에 있어서 發 �i�T 은 어느 체질보다도 중요한

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�.
李濟馬는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되는 병리

를 牌約과 몹家寶로 정리하였고 그 속에서 表病證

인 數狂 亡陽의 病證을 찾아내었다�. 여기서 牌約과

몹家實의 病證 전변상의 독립성을 분명히 하였고

이로서 聚狂 �, 亡陽 역시 상호 전변되지 않고 시작부

터 어떠한 요소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올 가능성

을 암시하였으며 �, 마찬가지로 훌病證의 太陰證�, 少
陰證에 있어서도 表病의 覆狂 �, 亡陽과 통일한 병리

단계로 설명함으로써 평소의 素因에 따른 病證결정

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실제로

李濟馬는 少陰�A에 있어서 牌鷹의 릿한弱에 따라 弱

한 경우에는 亡陽誼으로 꿇한 경우에는 慶狂證으로

病證이 진행한다고 하였고 �, 평소에 훌煩‘규多한경우

에는 病證이 올 때 반드시 亡陽證으로 온다고 설명

하였으며 이의 예방을 위해 평소 보양해야 한다고

하였다 �. 勳 �3�) 에 의하면 覆狂과 �t 陽으로 진행되는

少陰�A의 두 가지의 유형에 있어서 성격의 차이까

지도 논하고 있으며 이의 분류에 따라 임상 또한

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�.

결국 �, 少陰�A에 있어서 평소 짧煩과 수반되는 發

규여부는 牌嚴의 彈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의 彈

弱에 따라 病證 또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�.
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립으로 설명하면 다음과

같다 �.

�4�2�) 홍순용�, 이을호 �. 前뼈홉 �, �p�. �1�3�8
‘ �.�.�.Y*–p �A �t�&�i�f�l�t�1�j完實也 �4陰�A �l�l�i�i�f�J�l�I�J大病也 �.��

�4�3�) 倫周烈 東홈四象홈學흙座�, 서울 �, 大몽文化 �i�t�. �p�p�. �2�7�6�-�2�7�7�.

�1�9�9�8�.

〈圖表 �1�. 少陰�A 表훌病짧의 病證進行〉

훌煩 �i�f 多
�/ 、

無
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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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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魔

有
↓
懶
↓
虛
爛
嘴

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술은 앞서 말한 少陰 �A편
의 覆狂 �,�r�: 陽에 대한 고찰에 상세히 기록하였다

그런데 �,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亡陽證의 증세

표현이다 �. 규出이 수반된다는 것 외에는 太陽病發熱

惡寒 �, 陽明病不惡寒反惡熱 �, 陽明病發熱의 중세진행

은 虛證이 심해지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�- 참

고로 『東醫寶鍵』의�r�: 陽에 대한 내용을 보면
‘ �i�T 多

不止’한경우와 ‘ �i�T 不得出’환 경우를 모두 亡陽이라

하였고 �, 반드시 身冷한 중세가 수반되고 揮寒의 증

세가 많이 생긴다고 『醫學入門』의내용을 인용하여

기술하고 있다�4�4�) 이를 보연 알 수 있듯이 기존의

亡陽의 개념은 륨陽이 脫 �t 하여 생기는 것으로 寒

證이 수반되는 病證이다 �. 이를 李濟馬는 內永外행의

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陽氣가 극도로

허해지연서 이와 같은 중세가 나타날 수 있을 지는

의문이며 陽寒論的인 병리설명과도 상반되는 의미

가 있다�. 또한 亡陽證은 小便 �i�J�f�; 嚴의 증세가 수반되

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변이 淸利한 경

우보다 더 危證인 것으로 돼 있으며 �, 少陽人 훌熱證

과 太陰人 表熱證에 있어서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

나므로 감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�4�5�)�.

결국 少陰 �A病證의 亡陽은
�r東醫寶鍵 �I�i�'���, 醫쩔入

門�J 등의 일반적인 陽虛와는 다른 개념이며 평소에

牌弱한 소인을 가진 少陰 �A이 表病에 감촉되었을

�4�4�) 허준 � 前뽑핍 �, �p�. �1�2 ’
‘ �i�f 多不止謂之 �t 陽又 �i�f 不찍出亦옳之 �t 陽 �(入門 �) ��

‘ �i�f 偏不止則합陽 �J�l�!�Z�c 故謂 �z�c 陽其身必冷多成 �&￥
�*
윷 �(�A�.

門 �r
�4�5�) 본흔 �i↓짧 �A篇의 원문 기채 부분 창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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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 나타나는 病證으로 �, 보면적으로 생각하듯이 寒證

이 수반되는 病證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�.
종합하면 �, 少陰�A에 있어서 땅은 保뼈之主인 陽

氣의 존속여부와 偏小之廳인 �R쩔훌훌의 虛實�을 파악하

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�, 牌嚴의 虛實은 少陰 �A
病證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올 끼치게 된다�.

少陽�A에 있어서 發 �i�f 에 관한 언급은 그다지 많

지 않았으나 전술한 내용올 토대로 少陽 �A 규出의

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�-

表病의 치료과정 중에 나타나는 규出은 表陰之氣

가 하강하는 표현이고 �, 훌病 중 몹熱의 상태에서 �i�f
出은 淸陽之氣가 소실되는 표현이다 �t 消에서의 �i�f
出은 大陽의 淸陽之氣가 頭面四股까지는 미치지 못

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‘陽弱’의표현이라 하였다

정리하면 少陽�A의 �i�f 出은 크게 두 가지로 �, 첫째 �,

表證에서 병이 풀릴 때 ‘降陰’되는현상으로 나타나

며 �, 둘째 �, 훌용證에서 ‘陽弱’하여 淸陽之氣가 완전히

상숭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�.
특이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少陽�A은 賢小하기 때

문에 陰虛에 의한 짧 �i�f 의 형태로 많이 나타날 것

같으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『東훌훌世保元』에는 거

의 없었다 �- 그러나 『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ι올보

연 少陽�A 執證시 확실치 않으면 짧 �i�f 이 있는지 없

는지 살피연 된다�4�6�) 고 되어 있어서 少陽 �A의 病理

的 �i�f 出은 앓 �i�f 의 형태로 主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

인할 수 있었다 �.

太陰 �A의 �i�f 出은 기존 韓醫學에서의 규出에 대한

개념올 완전히 탈피하고 있다 뼈小하여 呼散之氣가 �-

부족한 太陰�A의 특성상 �i�f 出은 太陰 �A 偏小之屬의

기능이 잘 발현되는 현상이므로 完實無病의 조건이

라고까지 하였다�4�7�)�. 따라서 생리적인 상태에서는

寒 � 熱 太陰�A올 불문하고 多규하는 것이 정상으로

볼수있을것같다 �.
전술한 바와 같이 太陰�A 表病에서 �i�f 出은 病證

�4�6�) 本꿇 東홈홉 �t�i�t 保π 草本卷 정리 부분풍 ‘’�) 기타’의 �(�3�) 문장
참조

�4�7�) 홍순용�, 이을호 홉�i�j�j�S 홉 �. �p�. �1�4�1
‘太없 �A�. �I�J 、便 �I�I�I 多 �I�I�I�] 完實而無病 太陰 �A�. �f�f�i�&�i 빼 �t�i�l�I�I�I�J 完홈而짧病

少陽�A 大便善通則完훌而無病 �r↓陰�A 歐食善 �i�t 則完實而無
病”

파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위

치 및 성상에 대한 언급은 李濟馬가 太陰 �A 表證을
‘ �i�f 出’의 관점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고하고 있는

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�.
한편 �, 太陰�A 훌病證은 �� 樂無厭으로 愈火外짧하

여 府熱이 師로 올라가 뼈操하게 되어 발생한 중세

로 操熱짧�, 陰血흉휩로 대분하며�, 陽毒發짧 �, 溫病슴

病 둥이 발생하게 된다�.�4�8�)�. 여기서 府熱은 입상적으

로 정확히 표현하면 隱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

는데 �, 따라서 짧病證藥올 사용하연 隱과 熱이 해소

되연서 發 �i�f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

러나 �, 府熱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해져 師操의

효狀이 심해지면 평소 퓨出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�,

治癡法 또한 發 �i�f 法올 쓰기는 어려워지며 따라서

淸府熱하는 방법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�.

그래서 짧病證 면에는 �i�f 出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

으며 治方 역시 發퓨 �, 홉隱을 위주로 하는 경우는

거의 없는 것 같다

太陽 �A 病證論은 �i�f 出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�, 장
부특성상 師大하므로 發 �i�f 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질

것으로 생각되고 반대로 �, 너무 지나쳤을 때 문제가

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�. 또한 四象病證을 水줬之氣病

證과 氣被之氣病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�, 땅

은 엄밀히 말해 이 둘 중 氣被之氣病證으로 설명해

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牌廣과 賢鷹의 大小에

의해 나타나는 少陰 �A�.�. 少陽�A 病證에 있어서도 發

�i�f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면 水뤘�氣像之

氣 病證 모두 發 �i�f 의 病證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

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�.

한편 �, 太陽�A을 제외한 세 체질에 있어서 �i�f 出이
솜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

면 �, 少陰�A은 ‘ �A中 �i�f ’ �, 少陽 �A은 ‘手足掌心퓨出’�, 太

陰 �A ‘뼈題之間의 �i�f 出’이다 �. 여기서 少陰 �A의 �A中
�i�f 은 陽氣 �1�: 升의 표현이고 �, 少陽�A의 手足掌心 �i�f 出
은 表陰 �Z氣 下降의 표현이라 하였으며 �, 太陰�A의
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폐의 呼散之氣가

잘 발현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

�4�8�) 송일병외 �l ’인 ‘ 홉�i�j 獨홉 �. �p�.�2�2�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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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특정부위의 퓨出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

해서는 확실한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�.

최근 李濟馬가 『東홈꿇世保元』을쓰기 전 ‘草橋’

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『東醫홉世保元四象草本卷」

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�. 이 책의

내용을 보연 다소 정리되지 않은 듯한 이론틀도 볼

수 있으나 四象醫學의 정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

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�.
이 책의 ‘卷之二’ ‘病變’을 보면 發‘�R에 대한 내

용을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

내용은 原文을 정리하여 本論에서 정리 수록하였다 �.
이를 자세히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�.
첫째 �, 太陽�A과 太陰 �A 多 �t�f 하면 無病하고 �z�f�f

하면 病이 있다고 하였으며 �, 少陰�A과 少陽 �A은 이

와 반대라 하였다 �.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

있는 부분으로 太陽 �A�, 太陰 �A은 廳剛大小가 정 반

대인데 發‘잔이둘 다 좋은 것이라 한 것은 다소 이

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�. 이러한 모순 때문에 『東뽑壽

世保元」었양證論에서는太陰人 �, 少陰�A의 病證에 의

한 구별 내용에서만 언급하고 太陽 �A�, 少陽�A에 관

한 내용은 제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李濟馬

가
�F草本卷ι을 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

만은 사실인 것 같다 �.
둘째로 �, 危急한 病의 상태에 있어 체질별로 發�t�f

에 의해 吉버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�. 그 내

용을 정리해 보연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2�. 뿜質 �j�J�l�J 윷證時 훨 �;千 �f�f�i�!�{ 立에 의 한 솜낸힘 �I�J�j�J�l�J

�I�I�r�l 質 �,�\�J�I�J 急病

�j�;陰�A急病

少陽 �A急病

太陰 �A急病

太陽人풍‘病

吉 �� 써 �J�,�\�J�I�J 部位

�A中 �i�f

附之外之 �i�f

�I�I�!上之 �i�f

外뽑之 �i�f

이 부분은 『東醫露世保元』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

으로 �, 少陽�A의 경우에는 �r 東醫홉世保元ι어�l 手足掌
心 �f�f 出로 달리 표현되어 있고�, 太陽�A의 경우는 『東

훌훌世保元 �a 에 언급되지 않았다 �.

셋째 �, 太陰�A의 發 �f�f 에 있어서 전신 發 �f�f 이 있더

라도 身冷한 상태에서 發 �f�f 이 있으면 危證이라 하

여 『東醫홉世保元』에서 發 �f�f 의 위치와 성상에 따라

솜 �� 을 나눈 것 외에 身溫한 상태에 發 �f�f 하는 것이

좋다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�. 또한 肉把‘�R
多한 것은 太陰 �A의 吉證이라 하였고 病中에서도

太陰 �A은 身隱有 �f�f 하면 病이 重하더라도 곧 낫을

수 있다 하였다 �.

�F
草本卷」의 내용 역시 ‘發�f�f ’에 있어서는 太陰 �A

에 관한 內容이 않았으며 體質別로 �z�p�: 常時 發 �f�f 여

부에 따른 훌病 可能性에 대한 언급은 훌服 이치상

이해가 힘든 부분으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며 �, 또

한 그 외 『東훌훌훌훌世保元』의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

들도 향후 임상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

생각한다 �.

�N�. 結 훌훌

東醫露世保元의 內容올 ‘發�f�f ’올 중심으로 하여

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�.

�l�. 發퓨은 太陽 �A�, 太陰人의 경우에는 師 �, 府의 呼散

之氣 �, 吸取之氣에 의해 이루어지는 氣被之氣病證

에 의해 셜명할 수 있으며 �, 少陽 �A�, 少陰�A어�l 있
어서는 牌 �, 賢의 水췄之氣 病證에 의한 陰陽의

升降過程에서 나타니는 현상이다 �.
�2�. �j�;陰�A의 發 �f�f 은 偏小之廳인 牌훌의 彈弱을 짐작

할 수 있게 해주며 �, 牌嚴이 꿇한 경우에는 覆狂

으로 弱한 경우에는 亡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

크다 �.
�3 少陽�/ ＼의 發 �f�f 은 첫째 �, 表證에서 病이 풀렬 때

‘降陰’되는현상으로 나타나며 �, 둘째 �, 훌좁에서

‘陽弱’하여淸陽之氣가 완전히 �t 升하지 못할 때

나타난다 �.
�4�. 太陰�A의 發 �f�f 은 師廳機能이 잘 발현되는 표현이

며�, 表病證인 長感病에서 發 �t�f 의 位置 및 性狀은

病證把握의 핵심요소가 된다 �.
�5�. 少陰�A 亡陽證의 發熱 �f�f 多 �, 小便 �i�J�f�; 、꿇의 �1�1�£ 狀은

少陽�A 훌훌熱證과 太陰 �A 表熱證에 동일하게 나

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해야 한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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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 少陰�A의 �A中 �i�t�, 少陽�A의 手足掌心 �i�f 出 �(밤之外

之규 �)�, 太陰�A의 顧 �l�:�i�t�, 太陰�A의 外賢之 �i�f 은 각

각의 病證解釋에 있어서 솜證에 해당한다 �.

경훌훌文廠

�1�. 짧信 古今홈盛�, 江西省 �, 江西科學技術出版社 �,

�1�9�9�0

�2�. 金違來 �: 東톨훌꿇世保元草橋�, 서울 �, 정담 �, �1�9�9�9

�3 김정찬 �: 難經譯釋 �, 서울 �, 정담 �, �1�9�9�3

�4�. 성호경 �, 김기환 �: 生理學 �, 서울 �, 의학출판사 �, �1�9�9�7

�5�. 宋-炳 외 �1�5 인 �: 四象뿔學 �, 서울 �, 集文堂 �, �1�9�9�7

�6�. 處博 �: 훌훌學正傳 �, 서울 �, 成輔社 �, �1�9�8�6

�7�. 유주열 �: 東홈四象뽑學講座 �, 서울 �, 集文堂 �, �1�9�9�7

�8�. 李樓 �: 新敎 編註홈學入門 �(下 �)�, 서울 �, 大星文化社 �,

�1�9�9�4

�9�. 王싸 �: 新編 黃帝內經素問�, 서울 �, 大星文化社 �, �1�9�9�4

�1�0 朱震亨 �: 新編 月짧心法附餘�(下 �)�, 서울 �, 大星文化

社 �, �1�9�9�3

�1�1�. 채인식 �: 陽寒論譯꿇 �, 서울 �, 고문사 �, �1�9�8�7

�1�2�. 河北醫學院 �: 靈樞經校釋�(下 �)�, 北京 �,�A 民衛生出

版社 �, �1�9�8�2

�1�3�. 홍순용 �, 이올호 �: 四象홈學原論 �, 서울 �, 홈林出版 �,

�1�9�9�2

�1�4 李짧慶 �, 宋-炳 �: 東홈홉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

誌學的 �� 究 �, 사상의학회지 �1�1�(�1�)�, �1�9�9�9

�1�5�. 河萬秀 �:�i�f 올 중심으로 한 體質病證에 대한 考

察�, 사상의학회지 �5�(�1�)�, �1�9�9�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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